
<두부가게 아저씨의 종소리>를 읽고

 두부가게 아저씨의 종소리라는 글에는 제목처럼 두부가게 아저씨와 어린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어린아이인 주인공은 두부가게 아저씨가 돈을 거슬러줄 

때 희미한 가로등 불빛 때문에 천 원 대신 오천 원을 거슬러준 것을 알고 뛸 듯

이 기뻐한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오천 원이 자기의 돈이 된 것으로 생각했

으리라.

 도덕적으로 이것이 왜 잘못된 행동인지 몰랐던 주인공은 그 돈을 들고 어머니

께 가서 자랑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어머니는 주인공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 두

부가게로 향하고, 거스름돈을 잘못 받아온 주인공을 두부가게 아저씨에게 사과

하도록 한다. 이 장면은 내가 읽은 글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다. 어머니의 

차분하고 분명한 대응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어려서 그렇다며 아이를 감싸거나 한 번쯤이야 하며 눈감아줬다면 어땠

을까? 아이도 어떤 일에 있어서 이기적으로 생각하거나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

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만약 아들이 잘못 받아온 오천 원을 보고 잘했다고 칭

찬한다면 어땠을까? 아마 주인공은 앞으로도 바닥에 떨어진 지갑이나 돈을 발견

한다면 경찰서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에 넣을지도 모른다. 반대

로 감정적으로 아이를 혼내거나 때렸다면? 아이는 자신이 어떤 행동 때문에 잘

못한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며 그냥 맞기 싫어서, 혼나기 싫어서 잘못했다고 말 

할 가능성이 크다.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 두부가게 아저씨를 찾아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직접 

알게 하고, 직접 주인공이 아저씨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아이가 내 행

동이 왜 잘못됐으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올바른 것인지 스스로 깨

달을 수 있도록 교육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어릴 적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위에 천 원짜리 세 장이 놓여있었다. 

지금이야 삼천 원이라는 돈이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삼천 원이면 문

방구에서 많은 간식과 장난감을 살 수 있는 돈이었으니 탐이 나지 않을 수 없었

다. 거실에 있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돈을 가져갈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그때

의 어린 나는 삼천 원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동네 놀이터에 놀러가는 척 

밖으로 나와 문방구에서 맛있는 간식을 사먹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나를 방으로 부르셨다. 설마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나는 아무렇지 않게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자리에 앉은 어머니는

“엄마한테 말할 거 없니?”

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없다’고 대답했

다. 그러자 어머니는

“나는 경회를 믿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경회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말할 거 없어?”

이 말을 듣고 나는 어머니가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잘못을 인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정말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했

다. 어머니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쓸 돈이 필요하면 어머니에게 말하라

고 하셨다. 그 후로 나는 책상 위에 지갑이 있든, 떨어진 돈이 있든 절대 손대지 

않도록 자랐다. ‘청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이 글의 주인공처럼 

어머니의 올바른 교육으로 내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일’을 막은 것이다. 

어머니에게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 독후감을 쓰며 다시 한 번 감사함

을 표시하는 바이다.

 이 글의 주인공은 자라서 소방공무원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청탁이나 보답과 

같은‘받아서는 안 되는’것을 거부해야하는 상황에 마주치게 된다. 이 글의 주

인공은 예전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거절

하게 된다. 주인공의 어머니가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면, 한 번쯤이야 생

각하며 눈감아줬다면 소방공무원이 된 주인공도‘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좀 받으

면 어때?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으로 청렴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

다. 하지만 어머니의 올바른 가르침으로 자란 주인공은 무수한 유혹을 이겨내고 

‘청렴한 소방공무원’이 되어 자신의 청렴한 생활을 남들과 나눌 정도로 훌륭

하게 자라났다.

 나는 현재 소방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현장에 나갈 때, 혹은 민원인을 

상대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 글의 주인공처럼 민원인들이 감사해서 주시

는 음료수 등을 거절하기가 정말 힘들었다. 민원인의 고맙다며 진심으로 권하는 

음료수 하나도 받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거절

하는 동료직원들을 보며 너무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고 이 글을 읽으며 생각해보니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청렴한 생활의 방해



꾼이며, 내가 작은 것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점점 더 청렴하기 힘

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작은 음료수 하나’가 아니라, 작든 크든 받아서

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을 거부하는 행동 하나가, 거부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청렴한 생활의 시작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입장에서 이 글을 되짚어보고 반성해보자면 나는 이 글을 읽

으며 청렴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굳게 하게 되었다. 나는 앞으로 소방공무원 

생활을 하며 많은 청렴 방해꾼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글에 나온 것처

럼 감사하다며 돈을 쥐어주는 일, 과일바구니를 건네는 일 등등을 경험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제 단호하게‘마음만 받겠습니다.’라고 말 할 것이

다. 민원인들의 마음이야 감사히 받겠지만, 그 이상은 과자 하나라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되었다.  청

렴 방해꾼과 마주하게 된다면 지금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이 글의 주인공처

럼 청렴한 사람이 되어 나의 마음가짐을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이다. 이 글의 주

인공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청렴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마음을 다질 

기회를 주었으니 말이다.


